
금융IT 산업의 미래를 그리다    코스콤 리포트

은 치열해지고 어려워졌지만 이제 고객은 자신의 니즈와 취향에 맞추어 금융기

관을 취사선택하고 활용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지난 2월 6일 카카오는 카카오페이증권을 설립하면서 머니 2.0 전략을 선포하였

다. 카카오페이가 가진 견고한 머니 트래픽이 토대가 되어 결제, 증권, 보험까지 

융합하는 ‘머니 2.0’ 전략은 진정한 월렛리스(Walletless : 지갑 없는) 시대를 구현

하며 국내 테크핀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또한 2019년 11월

에는 네이버파이낸셜이 설립되었다.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파이낸셜에 약 8천억 

원을 투자하고 있기도 하다. 빅테크 기업 발 금융 혁신이 법 제도 개정과 맞물려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모두에게 2020년은 금융산업의 혁신이 본격화되는 분기점으로 기억될 것

이다.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해 나가야 하는 금융기관들의 고민은 커지겠지만 금

융 소비자의 후생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 빅데이터의 활용은 더 

활발해질 것이고 이 속에서 기회를 찾은 기업들은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며 경

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17년 카카오뱅크가 가져온 모바일 고객 경험 혁신

이 기억난다. 이제 본격적인 금융 플랫폼 경쟁이 시작되면, 과연 어떤 변화들이 

시작될지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댄다.

다음 페이지에서 데이터 3법 관련 인포그래픽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